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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벤츠 ‘더 뉴 C-클래스’ 페이스리프트 공개…무엇이 달라졌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이 16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열린 ‘더 뉴 C-클래스 코리안 프리미어’ 행사에서 신형 C-클래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더 뉴 메르
세데스-벤츠 C-클래스’를 16일 인천 파라
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했
다. 5세대 C-클래스의 부분변경 모델이지
만 전체 부품의 절반 이상인 6500여 개를
변경해 대대적인 혁신을 이룬 것이 특징이
다. 주요 변화를 살펴봤다.

뀫친환경 및 효율성 업그레이드한 최신 파워트레인 적용
더 뉴 C-클래스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더 뉴 C 220 d’ 모델에
적용한 더 강력해지고 친환경적인 디젤 엔
진 기술이다. 요헨 벳취 다임러AG 어드밴

스드 엔지니어링 디젤부문 총괄은 이날
“신형 C클래스 디젤 엔진은 가솔린 모델보
다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15% 뛰어나면서
도 출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출시 행사에서 선보인 더 뉴 C 220 d 모
델에는 최신 디젤 엔진(OM 654)이 탑재되
어 있다. 기존 엔진보다 출력은 24마력 증
가해 최고 출력 194마력, 최대 토크 40.8k
g·m, 제로백 6.9초의 성능을 발휘한다. 여
기에 소음, 진동 억제 능력까지 업그레이
드해 매력을 더했다.

요헨 벳취 디젤부문 총괄은 “실험실 환
경이 아니라 실제 주행 환경에서도 배출
가스 저감 기능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하
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가다 서다를
자주 반복하는 대도시 상황에서 배출가스
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더 뉴
C-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4기통
디젤 엔진을 비롯해 가솔린 엔진, 가솔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등이 탑
재될 예정이다.

뀫S클래스 부럽지 않다! 더 고급스러워진 C클래스
더 뉴 C-클래스는 이제 메르세데스-벤

츠의 엔트리 세단 역할을 하는 수준을 넘
어섰다. E클래스나 S클래스에서 누릴 수
있던 고급스러움을 상당부분 담아냈기 때
문이다.

이번에 LED 하이 퍼포먼스 헤드램프를
기본으로 장착했고 LED 광섬유 디자인이
적용된 테일램프를 통해 전체적인 이미지
는 더 고급스러워졌다.

인테리어도 진화했다. 특히 스티어링 휠
이 S-클래스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기능을
갖춘 3-스포크 스티어링 휠로 업그레이드
되어 감성 만족도를 높였고, 더욱 직관적
이고 쉽게 차량 멀티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다. 12.3인치의 고해상도 풀 디지털 계
기반 디스플레이도 선택사양으로 제공하
며, 실내 엠비언트 라이트는 운전자 취향
에 따라 무려 64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
어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한 실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주행 보조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됐다.
개선된 카메라와 레이더 시스템을 바탕으
로 차량의 전방 및 후방, 주변 상황을 보다
넓고, 정확하게 파악해 더욱 안전한 주행
을 지원한다.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메르세데스 미 커
넥트’에도 기능이 추가됐다.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원격으로 엔진 시동을 걸 수 있고,
공조기를 작동해 탑승 전 원하는 온도를
세팅할 수 있다. 행사를 통해 공개된 ‘더 뉴
C 220 d’ 모델의 가격은 552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영종도｜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벤츠의기술력…‘친환경디젤’ 진수를선보이다
가솔린모델보다배출가스15%감소
실제 주행서도 저감 기능 개선 역점
스티어링휠·계기반등고급화눈길

기아차의 디자인 아이콘 쏘울이 내년
3세대 모델 출시를 앞두고 티저 이미지(사
진)를 공개했다.

2008년 출시된 쏘울은 기아의 첫 크로스
오버 유틸리티 차량(CUV)으로 국내는 물
론 특히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모델

이다.
2009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매년

10만대 가량 판매했고, 올 상반기에는 누
적판매 100만대를 돌파하며 기아차의 효
자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쏘울이 2009년 미국 시장에서 박스카의
대명사 닛산 큐브를 밀어내고 엔트리 CU
V 1위에 오를 수 있던 비결은 독창적인 디
자인에 있다. 소형 SUV도 아니고 해치백
도 아닌 ‘규정하기 어려운 유니크한 디자

인’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쏘울을 MINI와
같은 수준의 색다른 디자인 아이콘을 지닌
차량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3세대 쏘울은 기아차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했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더욱 하
이테크한 이미지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28일 열리는 LA오토쇼를 통해 처음 공개
될 예정이며, 국내 시장에는 내낸 초 출시
된다. 원성열 기자

신형 ‘쏘울’ 뒤태공개
LA오토쇼첫공개후내년출시

한국지엠주식회사는 17일 한국지엠한마
음재단과 함께 인천 부평 본사에서 ‘따뜻
한 겨울나기 김장나눔’ 행사를 갖고, 김장
12톤을 수도권 71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
했다. 한국지엠은 이번 부평 본사 김장나
눔 행사를 포함해 창원, 보령 등 지방사업
장에서도 11월 동안 김장나눔 행사를 이어
간다. 이를 통해 총 17톤의 김장을 수도권,
전북, 경남, 충남 지역의 115개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한다. 원성열 기자

르노삼성자동차는 16일 강원도 원주시 밥
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쌀’
기부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올해로 2년
째를 맞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르노삼성차
와 동호회는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에 사랑의 쌀 2000 킬로그램을 기부하고,
저소득 고령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쌀을
전달하고 무상급식을 제공했다. 원성열 기자

한국지엠 ‘겨울나기 김장나눔’ 행사

르노삼성 ‘사랑의 쌀’ 2000kg 기부


